
벤치마크 대상, 스타트업씬의
유사 서비스 간단 리뷰

&
베스트 프랙티스



Objective 기반 잠재적 경쟁 섹터

- 팬덤 기반 커뮤니티 : V.Live, Weverse, Bubble 등
- 라이브 방송 서비스 : Now, Twitch
- 라이브 오디오 서비스 : 스푼라디오, 흐름 드 살롱, 음(종료)
- 라이브 커머스 : 야놀자, 티몬, 무신사 등, (해외) Ntwrk 등
- 대화, 실시간 교류 : Discord, 카카오 오픈채널, 밴드
- 전통적인 팬덤 커뮤니티 : DC인사이드, 네이버/다음 팬카페
- (아바타) 메타버스 : VR CHAT, IFFLAND, 유니버스 등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소통’ 채널

실체가 있는 팬덤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형태의 커뮤니티향 라이브 서비스

V.LIVE – 대규모 이벤트 송출 위주, 채팅으로 팬들끼리만 소통
Now 실시간 (라이브) – 컨텐츠 송출 + 시청자끼리만 소통
Twitch 실시간 (라이브) – 스타 인터뷰 송출, 채팅으로만 소통
하쿠나 라이브 – 라이브 중 게스트 참여로 영상 + 채팅 소통

Youtube 실시간 (라이브) – 미리 질문 받은걸 대답 형태로 소통
Instagram Live – 즉석에서 켜서 팬들의 채팅에 대한 소통



(Naver) Now 간략 리뷰

• (구 네이버 TV) 네이버 나우 방식

라이브에 집중, 재방송 시간이라는 개념
커뮤니티는 의견 청취 용도이나, 스타의
활동이 없어서 활성화 잘 안되고 있음

탭 4개

에피소드 : 지난 방송 목록 (영상 링크)
하이라이트 : 영상 요약본

타임피드 : 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을 포함한 사용자의
포스팅 - 사진첨부 500자 글쓰기
좋아요 + 댓글 500자 텍스트 가능



V.Live 간략 소개
• V Live : K-POP 기반 글로벌 공략의 선봉장 서비스

스타 활동 공유에 집중, 라이브 방송 송출시 억단위의 알
림을 1~2분에 처리

탭 구조가 아닌 1단 스크롤 혼합 방식

스타 포스트 : 스타의 라이브, 지난 방송
Staff 포스트 : 스태프가 올린 공지

팬 포스트: 일반 사용자가 올리는 에디터 달린 포스팅,
멘션 댓글, 대댓글 + 하트 + 댓글 사진 첨부까지 가능



Lysn(버블) 간략 소개
Lysn : 아티스트 커뮤니티 + 스타와 1:1 대화 기능

(Lysn) 
국내 거대 엔터사 소속 아티스트 들의 커뮤니티,
Weverse와 겹치는 아티스트도 다수 보이나
활성화가 잘 안는 것 같아 보임

(버블)
스타와의 대화에 과금하는 모델

스타와 1:1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BM



Twitch with 트게더/투네이션 간략 소개

• 스트리밍 + 시청자와 채팅 소통

각종 E스포츠 중계나, 게임 스트리머의 라이
브 송출 위주, 라이브 방송 송출시 지연 시간
이 짧은 편 (5~6초)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3rd 파티인 트게더라는 별도 사이트 활용,
스트리머와 교류를 위한 게시판 제공



하쿠나 라이브 간략 소개
하이퍼 커넥트 개발

- 실시간 라이브 + 시청자의 참여 소
통 (짠의 SJ방송 포맷)

- WebRTC 기반이라 낮은 지연

* 후원 위주로 운영되며, 주 타겟층
은 10대-20대 초반이고, 팬덤 커뮤
니티가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음성(오디오) 기반 LIVE
•음 (서비스 종료) : 스트리밍 + 라디오
•스푼 라디오 : 스트리밍 + 라디오
•흐름 드 살롱 : 스트리밍 + 커뮤니티

'라디오’가 진화한 음성 스트리밍
사용자는 채팅으로 교류/참여 하는 형태



화상/음성 통화 기반 서비스

• WAVE (서비스 종료)
•스무디 (3.3에 피인수됨)
•패러렐 (음성챗만 가능)

비대면으로 지인과 같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간접 서비스

(유투브 같이보기, 게임, 대화 등)

주요 사용자가 10대라 수익화 어려움



라이브 e커머스

무신사, 티몬, 야놀자 – 스튜디오 송출, 지연 있음 시청자간 채팅
- 거래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기존의 최저가 경쟁에서 벗어
나서 점점 더 유니크 한 상품 큐레이션과 라이브의 재미에 초점
을 맞춤

** Ntwrk – 한정판/트렌디한 상품/큐레이션 상품을 라이브로 소
개하면서 실시간 판매, 진화한 형태의 소셜 커머스
-> 최근 국내에서도 ＇유한익님이 창업한 프리즘’이 있음



Ntwrk 간단 소개 : 커머스의 컨텐츠적 진화



대화, 실시간 교류 (RTM) : 디스코드 외
Swit/Slack 등으로 이미 익숙한 형태,
2015년 8월에 런칭해서 현재 가입자
1억+, 기업가치 50조+

서버 당 주제별 하위 채널을 만들수
있고,
실시간 텍스트/음성 메시징이
가능함. 비디오 콜/화면공유도
추가됨

* 주제별, 전문가 들의 웹 커뮤니티가
게시판 기반에서 discord로 많이
넘어가는 중, 저도 친구들과 매일 씀

next Gen Community라고 생각하고
영미권 10-20대들이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음



대화, 실시간 교류 : (국내) 오픈 카톡
• 자세한 설명 생략 가능

• 주제별 대화방 기능

• 유투버 팬 커뮤니티 기능

• 모임 약속, 일정 계획 공유 등
일상의 모든 대화거리

2022년의 화두로, 카카오에서 수익
화를 고려하고 있음



비동기 기반의 글로벌 커뮤니티 : 스팀
•게임 관련 세계 최대 플랫폼
•서드 파티와 결합 시너지
(디스코드, 트위치, 유투브)
•사용자 – 친구, 그룹 연결
•창작/Mod/교류 커뮤니티
•리뷰 기반 추천 알고리즘



비동기 기반의 국내 커뮤니티 : 게시판 형태
• DC/더쿠/인스티즈 등

• 게시판 형태의 고전적 커뮤니티
• 모바일 시대가 되며 제목만 있고 내용
없는 형태의 게시글 양산

• 10-20대들이 모바일 기반의
v.live, 위버스 등으로 넘어가면서 30-
40들의 활동 위주



로컬 기반 Meetup 서비스

우트
Meetup

트레바리
넷플연가
등… 다수의 서비스

지역 기반 이벤트

소셜 기능(메시지)

커뮤니티 초기 형성에 기여한 구성원에 많이 좌우됨



베스트 프랙티스
시장 상황에 제품을 맞춰야 하는 상황 : 워터폴/혹은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법
시장 상황에 제품이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 : 애자일 혹은 반점개(반복점진) 기반의 접근법



프로젝트 기반 프로세스 참고 예시



Q : ‘애자일, 워터폴’ 중에 어느 관리 방식이 더 나은가요?

A :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방법이 있고, 각각의 방식에 적합한 인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가설이 아주 정확하게 검증되었고, 더 빠르게 완전한 버젼을 출시할때 : 워터폴
•시장 가설을 계속 보완해야 하며, 조금씩 개선하는 형태로 제품을 출시할때 : 애자일

•애자일 방식은, 절대 만능이 아니고 - 출시 후 아무도 찾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어진 리소스를 ‘All-in' 하는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방식에 가까움 (속도는 더 느림)


